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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breakfast eating on learning attitude, academic efficacy and self-rated mental health. Survey was carried out with 460 subjects of the 5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 in Daejon area. The study subjects were divided into 3 groups with frequency of eating breakfast defined as an intake of 7 d/wk, 3-6 d/wk and 0-2 d/wk.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frequency of eating breakfast was 7 d/wk in 52.4%, 3-6 d/wk in 35.4% and 0-2 d/wk in 12.2% of the subjects. The most common pattern of breakfast was the traditional Korean style. The students who have breakfast every day(7 d/wk group) show better learning attitude and academic efficacy(p<.001) and positive on self-rated mental health while 3-6 d/wk and 0-2 d/wk groups were negative(p<.001). In conclusion, regular breakfast eating group shows better learning attitude, academic efficacy and self-rated mental health so that they have positive health status and academic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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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사람의 성장기 중 학령기는 성장속도가 가장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성장·발달이 이루어지고 왕성한 활동을 통해 식욕이 증가하면서 제 2의 급성장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또한, 정상적인 성장·발육과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적정량의 영양공급이 필요한 시기이며 식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되어야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Lee et al., 2011). 학동기의 식습관과 영양 상태는 이 시기의 건강 뿐 아니라 청소년기, 장차 성인기의 식습관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므로 학동기 시절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적절한 영양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Jeong & Kim, 2009). 아동이나 청소년의 아침식사 여부는 영양이나 건강상태 외에 학습능력과도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Rampersaud et al., 2005; Lien, 2006) 또한 호주의 한 연구진에 의해 수행된 14년간의 추적조사 결과 청소년들이 섭취하는 아침식사의 질과 정신건강 간에 밀접한 상관성이 입증되어 아침식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O'Sullivan et al., 2009).

      2012년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보고서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아동의 아침 결식률이 9.9%, 점심식사 결식률이 2.0%, 저녁식사 결식률이 1.9%로 나타나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아동이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2). 학동기의 아침식사는 하루영양의 균형과 우수한 학습수행 능력, 건강한 신체를 위한 필수 요소 임에도 불구하고 바쁜 현대의 사회생활에 의해 그 중요성 및 필요성과 규칙적인 식습관이 밀려나고 있다(Cheo et al., 2003). 특히, ‘어린이를 위한 식생활 실천지침’(Son et al., 2010)에는 ‘아침을 꼭 먹자’라는 항목이 들어갈 정도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아침식사 상황은 여전히 우려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아침식사는 전날 저녁식사 이후 오랜 공복 후에 포도당을 공급하는 것으로 오전 중에 혈당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게 하고 두뇌와 내장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하여 학업 능력과 생활의 활력을 높여준다(Kim & Lee, 1993). 아동이 아침을 굶게 되면 약 18시간 동안 공복상태로 있게 되어 집중력이 저하되고 학습능력 및 수행속도가 저하되어 성장기 어린이들의 학교생활과 건강유지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Kim, 1999). 또한 하루에 세 끼 중 어느 한 끼를 섭취하지 않고 굶게 되면 나머지 두 끼에 많은 양을 섭취한다고 해도 하루의 영양권장 기준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꺼번에 많은 양의 식사를 함에 따라 소화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아침식사는 일일 권장량의 1/4~1/3에 해당하는 양을 반드시 섭취하도록 권장하는데, 그 구성은 다른 식사와 마찬가지로 복합탄수화물과 섬유질이 풍부하고 적절한 양의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Son et al., 2010).

      Kim(2000)의 연구에서는 어릴 시절의 영양부족이 인지력과 논리적인 사고 및 암기력을 저하시키고, 아침식사를 결식하는 어린이들에게는 학습 활동시 기억력을 회복하는 속도와 정확성에서 뇌의 기능이 저하된다고 하였다. 뇌의 기능은 짧은 시간동안이라도 영양공급이 단절되는 것에 민감하며, 특히 9~11세 어린이에서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 기억력과 지식 검색 시 정확도와 속도를 떨어뜨렸으며 이들 어린이에게 아침식사를 주었을 때에는 언어의 구사능력이 좋아졌다는 보고도 있었다(Chandler et al., 1995; Pollitt et al., 1982-1983).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학생은 학업성취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배고픔을 느끼는 학생에 비해 행동적인 문제나 학습적인 문제를 덜 가지고 있으며, 불안이나 공격성을 덜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1999). 이와 같이 영양학적인 요인은 학업성취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하게 발표되어 왔다.

      교육학 분야의 연구에 의하면 학습태도가 적극적인 학습자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Lee, 1998). 또한, 학업적 효능감은 학업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학업적 효능감은 학업성취도와 함께 향상되며, 미래의 학업성취도를 예측해주는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Park, 2003; Song & Park, 2000).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초등학생들의 아침결식 여부가 학업성취도와 학습태도 및 학업적 효능감, 정신건강에 관한 긍정적·부정적 자각증상 등과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를 시도 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초등학생의 아침식사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Ⅱ. 연구 방법 및 내용
      
        1. 조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대전지역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전지역의 한 초등학교 5학년생 중 한 학급의 반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하고 결과를 분석한 후 설문지를 수정·보완 하였다. 2012년 2월 9일부터 2월 15일까지 새로 대전시 3개 지역구의 초등학교 3개교를 임의선정하고 5학년생 정원인 총 460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학생들이 직접 설문지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460부의 설문지는 모두 회수되었으며, 그 중 기재내용이 불충분한 19부를 제외한 441부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삼았다.

      

      
        2. 연구내용 및 설문지 구성
        본 설문지는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4항목, 아침식사 섭취 실태 2항목, 정신건강에 관한 자각증상, 학습태도, 학업적 효능감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으로는 성별, 가족의 형태, 부모의 직업, 부모의 최종학력, 부모의 연령 등을 조사하였다. 아침식사 섭취 빈도는 0회에서 7회까지 조사자가 섭취 횟수를 체크하게 하였고,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 아침식사를 함께 하는 사람, 아침식사 형태, 만약 학교에서 아침식사를 제공 한다면 선호하는 식사형태 등의 항목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학습태도 검사 도구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의적 태도와 행동적 태도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도구는 1991년 한국교육개발원에 의하여 개발된 도구를 Park(2008)이 초등학교 4학년생에 맞게 재구성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그대로 활용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하였다. 정의적 태도는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서 좋은지 싫은지의 평가이며,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당연하다.’, ‘숙제 이외의 다른 것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책을 읽는 것은 도움이 된다’,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교실에서의 모둠활동이 도움이 된다’, ‘매일 학교에 오는 것이 즐겁다.’, ‘선생님을 잘 따른다.’,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되면 즐겁다.’, ‘공부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려고 한다.’, ‘흥미 있는 과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편이다.’, ‘여러 교과목을 좋아한다’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행동적 태도는 학습과 관련된 좋고 싫음이나 찬반 차원의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Lee, 2001) ‘선생님과 부모님이 꾸중하시기 때문에 공부한다.’,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끝까지 열심히 듣는다.’, ‘공부를 시작하면 끝날때 까지 열심히 하는 편이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놓치지 않고 잘 듣는다.’, ‘책을 읽을 때 중요한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읽는다.’, ‘공부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책이나 자료를 많이 읽는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공부한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시키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공부한다.’, ‘선생님이 숙제나 과제를 내주시면 항상 완성해서 낸다.’, ‘모르는 것은 친구와 함께 풀어보거나 의논한다.’, ‘과제를 혼자서 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재미있다.’, ‘책을 읽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일주일에 여러 권의 책을 읽는다.’, ‘선생님이 내주신 과제가 너무 재미있어서 쉬는 시간에도 잊고 계속한 적이 있다.’ 등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학업적 효능감 검사는 총 24문항이며, 과제수준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 조사도구는 Kim(2002)이 교육장에서 학생들의 학업관련 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측정도구로서 전국규모의 초중고대학생 4272명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성을 조사하여 완성한 측정도구를 Park(2008)이 초등학교 4학년생에 맞추어 재구성한 도구이다. 과제수준선호는 자신이 통제하고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표출되는 것으로, 학업적 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선택하는 반면, 낮은 학생은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상황과 과제를 무서워하고 회피하며, 그들이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과 과제만을 선택하게 된다(Schunk, 1982). 과제수준선호도는 ‘과제는 쉬운 것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과제도 혼자 할 수 있다.’, ‘쉬운 문제보다도 좀 실수를 하더라도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을 좋아한다.’, ‘시간이 걸리는 숙제도 짜증내지 않고 끝까지 한다.’, ‘애매한 문제는 곰곰이 생각한 후 정리해서 풀 수 있다.’, ‘쉬운 문제부터 시작하여 차츰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좋다.’, ‘어렵거나 도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재미있다.’ 등의 7개 문항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자기조절 효능감은 자기 관찰, 자기 판단, 자기 반응과 같은 자기 조절적 기제를 잘 수행할 수있는 가에 대한 개인의 효능 기대로(Bandura, 1993), ‘공부할 때 계획을 세워 순서를 정해놓고 차례대로 한다.’, ‘공부할 때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한다.’, ‘정해진 시간 안에 해야 할 과제를 완성한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 중에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잘 안다.’, ‘모둠별 토의 학습을 잘 이끌어 나간다.’, ‘나의 판단과 생각이 대체로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 많은 정보를 활용한다.’,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 한다.’의 9개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자신감은 전반적인 학업 수행능력에 대한 학습자의 확신 또는 신념인데(Kim, 2002) ‘수업 시간에 내 의견을 자신 있게 발표한다.’, ‘수업 시간에 토론을 활발하게 참여한다.’, ‘선생님이 내주신 과제를 잘 해낸다.’,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잘 이해한다.’, ‘배운 내용을 다른 상황에서도 잘 활용한다.’, ‘문제가 어려워도 끝까지 풀어 해결한다.’, ‘문제를 풀고 나서 맞게 풀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한다.’ 등의 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를 이용하여 ‘매우 그렇다’ 4점, ‘대체로 그렇다’ 3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을 주었으며, 부정 문항(1문항)은 역산하여 점수를 주었다. 검사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학습태도 관련 문항의 Cronbach’s α=.910이었으며, 하위 요인인 정의적 태도의 Cronbach’s α=.807, 행동적 태도는 Cronbach’s α =.871였고 학업적 효능감 전체의 Cronbach’s α=.944였으며, 하위 요인인 과제수준선호의 Cronbach’s α=.782, 자기조절 효능감의 Cronbach’s α=.886, 자신감의 Cronbach’s α=.885로 모두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건강에 관한 자각증상 검사는 선행연구(Adachi, 2000; Park, 2003; Sung, 2010)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정신건강에 관한 긍정적 자각증상 5문항(행복감, 자존감, 자신감, 만족감, 가정화목)과 부정적 자각증상 5문항(짜증, 흥분, 걱정, 불안초조, 주의산만)에 대해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자기 기입식으로 조사하였다. 정신건강에 관한 긍정적 자각증상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자각증상은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건강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정신건강에 관한 긍정적 자각증상의 Cronbach’s α=.867, 정신건강에 관한 부정적 자각증상의 Cronbach’s α=.740으로 나타났다.

      

      
        3. 통계처리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 ver.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p<0.05의 수준에서 유의성을 결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아침식사 섭취 횟수, 아침식사 섭취 빈도에 따른 식행동, 결식이유 등 변인 간의 분포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 test를 실시하였다. 아침식사 섭취빈도에 따른 학습태도, 학업적 효능감, 영양교육 관련 요인, 정신건강에 관한 긍정적·부정적 자각증상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one way-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아침식사 섭취형태에 따른 학습태도, 학업적 효능감, 정신건강에 관한 긍정적·부정적 자각증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는 대전지역 초등학교 5학년으로 총 441명이었으며, 남학생이 218명(49.4%), 여학생이 223명(50.6%)이었다. 함께 살고 있는 가족형태로는 부모, 형제와 함께 사는 핵가족 형태가 81.2%로 가장 많았다<Table 1>.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이 37%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직업으로는 가사를 포함한 무직이 3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사무직 18.8%, 전문직과 사업·자영업이 각각 10.9%였다. 아버지의 학력은 대학교 이상 졸업이 52.6%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경우도 대학교 이상 졸업자가 53.5%로 고학력자 비율은 아버지의 경우보다 높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lassification
            	N(%)
          

          
            	Gender
            	Male
            	218 (49.4)
          

          
            	Female
            	223 (50.6)
          

          
            	Family type
            	Nuclear family
            	358 (81.2)
          

          
            	Extended family
            	37 (8.4)
          

          
            	Single parent family
            	29 (6.6)
          

          
            	Others
            	17 (3.9)
          

          
            	Occupation of father
            	 Clerical worker
            	163 (37.0)
          

          
            	 Production-line workers
            	95 (21.5)
          

          
            	Managers and self-employed business
            	72 (16.3)
          

          
            	Service workers
            	22 (5.0)
          

          
            	Sales workers
            	18 (4.1)
          

          
            	Professional
            	18 (4.1)
          

          
            	Unemployed and Others
            	28 (6.3)
          

          
            	No response
            	25 (5.6)
          

          
            	Occupation of mother
            	Housewife
            	141 (32.0)
          

          
            	 Clerical worker
            	83 (18.8)
          

          
            	Managers and self-employed business
            	48 (10.9)
          

          
            	Professional
            	48 (10.9)
          

          
            	Service workers
            	37 (8.4)
          

          
            	 Sales workers
            	30 (6.8)
          

          
            	 Production-line workers
            	13 (3.0)
          

          
            	Others
            	20 (4.5)
          

          
            	No response
            	21 (4.8)
          

          
            	Education level of father
            	≤Middle school
            	11 (2.5)
          

          
            	High school
            	160 (36.3)
          

          
            	≥College
            	232 (52.6)
          

          
            	No response
            	38 (8.6)
          

          
            	Education level of mother
            	≤Middle school
            	10 (2.3)
          

          
            	High school
            	164 (37.2)
          

          
            	≥College
            	236 (53.5)
          

          
            	No response
            	31 (7.0)
          

          
            	Total
            	441(100.0)
          

        

        

      

      
        2. 아침식사 섭취 현황
        학생들의 일주일간 아침식사 섭취 횟수는 7회가 52.4%로 가장 많았으나 주당 3~6회가 35.4%, 0~2회가 12.2%로 아침결식률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Table 2>. Kim과 Ju(2004) 연구에 의하면 학생의 아침결식 실태는 일주일에 0~2회 섭취하는 학생이 12.8%, 3~5회 섭취하는 학생이 35.8%였고, Park(2005)의 연구에서도 일주일에 3~5회가 21.7%, 0~2회가 13.6%라고 하여 35~50%정도의 학생들이 아침결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 결과와 상당히 비슷한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Eating behavior and favorite menu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eating breakfast
          
          

        

        
          
            	Variables
            	Frequency of eating breakfast
            	χ2-
value
          

          
            	Total
            	0~2/week
            	3~6/week
            	7/week
          

          
            	441(100.0)1)
            	54(12.2)
            	156(35.4)
            	231(52.4)
          

          
            	Regularityof
breakfast
time
            	Always
            	201(45.6)
            	7(20.0)
            	48(30.8)
            	146(63.2)
            	57.26***
          

          
            	Often
            	177(40.1)
            	19(54.3)
            	84(53.8)
            	74(32.0)
          

          
            	Seldom
            	44(10.0)
            	9(25.7)
            	24(15.4)
            	11(4.8)
          

          
            	Sub-total
            	4222)(100.0)
            	35(8.3)
            	156(37.0)
            	231(54.7)
          

          
            	People eating
breakfast with
the subjects2)
            	Some family
            	141(33.4)
            	13(37.1)
            	53(34.0)
            	75(32.5)
            	41.78***
          

          
            	All family members
            	112(26.5)
            	4(11.4)
            	32(20.5)
            	76(32.9)
          

          
            	Alone
            	76(18.0)
            	14(40.0)
            	41(26.3)
            	21(9.1)
          

          
            	Brother or sister
            	60(14.2)
            	2(5.7)
            	23(14.7)
            	35(15.2)
          

          
            	Father or mother
            	31(7.4)
            	2(5.7)
            	7(4.5)
            	22(9.5)
          

          
            	Other
            	2(0.5)
            	0(0.0)
            	0(0.0)
            	2(0.9)
          

          
            	Sub-total
            	4222)(100.0)
            	35(8.3)
            	156(37.0)
            	231(54.7)
          

          
            	Usual menu
at breakfast2)
            	Korean food
            	358(84.8)
            	23(65.7)
            	126(80.8)
            	209(90.5)
            	32.34***
          

          
            	Bread with milk
            	24(5.7)
            	2(5.7)
            	11(7.1)
            	11(4.8)
          

          
            	Cereal with milk
            	21(5.0)
            	5(14.3)
            	10(6.4)
            	6(2.6)
          

          
            	Fruits, milk, veberage
            	11(2.6)
            	4(11.4)
            	5(3.2)
            	2(0.9)
          

          
            	Uncooked food
            	1(0.2)
            	0(0.0)
            	1(0.6)
            	0(0.0)
          

          
            	Others
            	7(1.7)
            	1(2.9)
            	3(1.9)
            	3(1.3)
          

          
            	Sub-total
            	4222)(100.0)
            	35(8.3)
            	156(37.0)
            	231(54.7)
          

          
            	Favorite
menu of
school
breakfast
            	Korean food
            	156(36.0)
            	16(29.6)
            	41(27.2)
            	99(43.4)
            	19.72*
          

          
            	Bread with milk
            	110(25.4)
            	16(29.6)
            	37(24.5)
            	57(25.0)
          

          
            	Cereal with milk
            	102(23.6)
            	11(20.4)
            	46(30.5)
            	45(19.7)
          

          
            	Fruits, milk, veberage
            	48(11.1)
            	10(18.5)
            	21(13.9)
            	17(7.5)
          

          
            	Others
            	17(3.9)
            	1(1.9)
            	6(4.0)
            	10(4.4)
          

          
            	Sub-total
            	4332)(100.0)
            	54(12.5)
            	151(34.9)
            	228(52.7)
            	
          

        

        
          
            1) N(%)
            2)  Non-respondents were excluded.

            *p<0.05, ***p<0.001 by chi-square test

          

        

        

        아침식사의 시간이 일정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침식사를 매일 하는 학생들의 63.2%가 정시에 먹는다고 답한 반면, 결식이 잦은 학생들은 그 비율이 20%에 불과하였다(p<.05).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식사와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본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취침시각과 수면시간이 아침결식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즉, 취침시각이 늦을수록, 수면시간이 짧을수록 아침결식이 많았으나 이는 등교시간과는 상관성이 없었다(Yi & Yang., 2006). 따라서 개인의 생활패턴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으므로 정규적인 아침식사 섭취는 어린시절부터의 올바른 생활습관과 함께 이루어져야 지속적인 교정이 가능할 것이다. 아침식사는 주로 누구와 먹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매일 아침 식사를 하는 학생들은 32.9%, 주 3~6회 섭취 학생들은 20.5%, 주 0~2회 섭취 학생들은 11.4%가 ‘온가족이 함께 먹는다’고 답하였다. 또한 ‘혼자서 먹는다’라고 답한 학생들 중 아침식사 횟수가 주 0~2회인 경우 40%, 3~6회인 경우는 26.3%, 7회인 경우 9.1%로 나타나 아침식사 섭취 빈도가 높을수록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비율이 높았고 혼자 식사하는 비율이 낮았다(p<.001). 이런 결과는 Seo(2009)의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학생은 결식군에서 64.5%, 비결식군에서 86.9%로 비결식군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Chung et al.(2004)의 연구에서는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것이 혼자서 식사를 하는 것보다 아침결식률이 낮고 더 다양하며 전통적인 식사를 한다고 하였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지 못하는 문제나 혼자 식사하는 문제는 학생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밥상머리 교육이 결여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또한 혼자서 식사하는 많은 학생들이 가족 전원과 식사하는 학생들에 비해 식사가 즐겁지 않고, 한가지 이하의 음식으로만 식사를 하는 빈도가 높음이 보고되고 있어 학생 식사의 질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다(Sung et al., 2003). 따라서 학생의 아침결식을 줄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온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음을 알 수 있다.

        아침식사 메뉴도 아침결식률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아침을 거르지 않는 학생일수록 아침 식사로 한식을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다. 아침결식률이 높은 학생들은 우유와 함께 시리얼(콘플레이크)을 먹거나 과일이나 우유, 요거트, 과일주스 등의 음료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러한 경향은 아침식사 섭취빈도가 높을수록 밥류를 먹는 횟수가 증가하고 아침식사 빈도가 낮을수록 빵류나 시리얼 등을 섭취하는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Lee(2008)의 연구 결과나 일주일에 아침식사를 0~2회하는 군의 43.9%, 3~5회 섭취군의 83.3%, 6~7회 섭취군의 91.4%이 한식으로 먹는다고 답한 Kim et al.(2009)의 연구에서와 유사한 결과였다. 즉, 아침식사를 거의 거르지 않는 학생들은 아침으로 전통적인 식사형태인 한식을 섭취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에서의 아침식사가 여의치 않아 학교급식에서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학교에서 제공받는 아침급식의 메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한식, 빵과 우유, 시리얼과 우유, 과일류나 우유, 음료 등의 순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가정에서 현재 섭취하고 있는 식사패턴과는 조금 다르게 빵이나 시리얼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점심급식이 주로 한식으로 이루어지고 아침에는 식사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며 상차림이 간결한 식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아침을 결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 아침을 먹지 않는 이유로 ‘늦잠으로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답한 비율이 40% 이상으로 가장 큰 이유였고, 다음으로 ‘입맛이 없어서(먹기 싫어서, 배고프지 않아서)’가 35.4%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결과는 표로 제시하지 않음) 전체 학생의 약 5%정도가 ‘아침식사가 준비되지 않아서’와 ‘소화가 잘 안되어서’에 답하였다. 또한 6.2%는 ‘습관적으로 먹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Park(2010)의 연구에서도 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차지 한 이유로는 남학생은 ‘시간이 없어서(늦잠을 자서)’, ‘입맛이 없어서’, 여학생은 ‘입맛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늦잠을 자서)’순이었던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유아기나 학생기에 한번 형성된 식습관은 교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습관적으로 아침결식을 하는 학생들의 식습관을 교정하기 위한 가정의 노력이 필요하며 개선될 여지가 적을 때에는 학교에서도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아침식사 섭취빈도에 따른 학습태도와 학업적 효능감의 차이
        아침식사 섭취 상황에 따라 학습태도와 학업적 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모든 대상자들의 학습태도에 관한 평균은 4점 만점 중 2.86±0.45점이었으며 이중 매일 아침식사를 하는 학생은 2.98±0.30점으로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아침 결식을 하는 학생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하위요인인 정의적 태도나 행동적 태도에서도 모두 아침결식을 하지 않는 학생이 결식하는 학생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 매일 아침을 먹는 학생이 학습에 대해 호의적인 감정을 갖고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Table 3> 
				
          

          
            Learning attitude and academic efficacy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eating breakfast
          
          

        

        
          
            	
            	
            	Frequency of
eating breakfast
            	N
            	Score(M±SD)
            	F
          

          
            	Learning attitude
(n=4401))
            	Total
            	0~2/week
            	54
            	2.642)±0.37a
            	18.91***
          

          
            	3~6/week
            	156
            	2.75±0.50a
          

          
            	7/week
            	230
            	2.98±0.30b
          

          
            	Total
            	440
            	2.86±0.45
          

          
            	Affective
            	0~2/week
            	54
            	2.85±0.38a
            	16.60***
          

          
            	3~6/week
            	156
            	2.93±0.48a
          

          
            	7/week
            	230
            	3.16±0.47b
          

          
            	Total
            	440
            	3.04±0.48
          

          
            	Behavioral
            	0~2/week
            	54
            	2.42±0.40a
            	16.50***
          

          
            	3~6/week
            	156
            	2.57±0.58a
          

          
            	7/week
            	
            	2.81±0.51b
          

          
            	Total
            	440
            	2.68±0.54
          

          
            	Academic efficacy
(n=4371))
            	Total
            	0~2/week
            	54
            	2.43±0.41a
            	18.91***
          

          
            	3~6/week
            	154
            	2.60±0.58a
          

          
            	7/week
            	229
            	2.86±0.55b
          

          
            	Total
            	437
            	2.72±0.57
          

          
            	Task difficulty preference
            	0~2/week
            	54
            	2.38±0.51a
            	10.22***
          

          
            	3~6/week
            	154
            	2.54±0.59ab
          

          
            	7/week
            	229
            	2.73±0.58b
          

          
            	Total
            	437
            	2.62±0.59
          

          
            	Self- regulatory efficacy
            	0~2/week
            	54
            	2.43±0.45a
            	19.22***
          

          
            	3~6/week
            	154
            	2.61±0.60a
          

          
            	7/week
            	229
            	2.89±0.59b
          

          
            	Total
            	437
            	2.73±0.60
          

          
            	Confidence
            	0~2/week
            	54
            	2.48±0.45a
            	18.21***
          

          
            	3~6/week
            	154
            	2.66±0.68a
          

          
            	7/week
            	229
            	2.95±0.60b
          

          
            	Total
            	437
            	2.79±0.64
            	
          

        

        
          
            1) Non-respondents were excluded.
            2) 1. Totally disagree 2. Disagree 3. Agree 4. Totally agree

            Values in a column not sharing the same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Scheffé test.

            ***: p<.001 by One way ANOVA

          

        

        

        모든 대상자들의 학업적 효능감에 평균은 2.72±0.57점이었으며 매일 아침식사를하는 식습관을 가진 학생은 2.86±0.55점으로 결식을 하는 학생들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p<.001). 학업적 효능감은 학습자가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할 만한 과제를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며, 향상을 위해 스스로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Park, 2008).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학업적 효능감 점수가 높은 학생이 보다 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하여 더 노력하게 되며, 어려운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학업적 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학업에 대한 불안감이 적고,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사용할 수 있으며 조절능력이 뛰어나다고 하였다(Bandura & Schunk, 1981; Pintrich & DeGroot, 1990; Schunk, 1982). 학업적 효능감의 하위요인인 과제수준선호,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 요인 중 과제수준선호도는 결식하지 않는 학생(2.73±0.58점)이 아침 섭취횟수가 일주일에 0~2회인 학생들(2.38±0.51점)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아 (p<.001) 아침식사를 잘 하는 학생들이 보다 도전적인 과제 선택을 하고 이로 인한 학업능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군으로 볼 수 있다. 자기조절 효능감과 자신감 모두 아침결식을 하지 않는 학생들의 점수가 한 번이라도 아침결식을 하는 학생들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아 아침 식사의 정규성이 자기 관찰, 자기 판단, 자기반응과 같은 자기 조절을 잘 수행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효능 기대(Bandura, 1986)와 가 높다는 결과를 보였으며, 학생의 자신감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볼 수 있었다. Kim과 Lee(2008)의 연구에서도 학업성취도에 따라 상, 중, 하 세 그룹으로 나누어 식습관 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전체 식습관 점수가 높은 결과를 보여 학업성취도와 식습관과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Yi와 Yang(2006)의 선행 연구에서는 아침식사를 잘 섭취하지 않는 학생의 성적이 유의하게 낮아 성적과 아침식사 빈도와 양의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Kim et al.(2003)의 연구에서도 초·중·고등학생의 식사의 정규성과 학업성적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은 아침식사의 정규성과 성적의 상관성이 크게 나타났다. 즉, 아침 식사를 정규적으로 하는 학생들은 아침식사의 정규성이 지켜지지 않는 학생들에 비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하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규칙적인 아침식사는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습관일 뿐만이 아닌 학습 수행 능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겠다.

      

      
        4. 아침식사 섭취빈도에 따른 정신건강에 관한 긍정적·부정적 자각증상의 차이
        아침식사 섭취빈도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정신건강에 대한 자각증상의 차이는 <Table 4>와 같다. 총 5항으로 구성된 정신건강에 관한 긍정적 자각증상의 전체 평균 점수는 3.95±0.86점이었으며 매일 아침식사를 하는 학생들은 4.13±0.81점, 3~6회 식사하는 학생들은 3.86±0.85점으로 0~2회 식사하는 학생들(3.41±0.83점)에 비하여 긍정적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p<.001).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던 Kwon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하였을 때 전체 평균 3.71±0.93점으로 본 연구의 결과보다 다소 낮은 점수를 보여 주었으며 Sung과 Kwon(2010)의 연구에서는 아침결식을 하지 않는 초등학생의 긍정적 자각증상 점수는 3.91±0.87점이었고 아침결식을 하는 학생은 3.62±0.97점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어 아침식사의 정규성이 매우 중요한 긍정적 자각증상의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정신건강에 관한 부정적 자각증상의 전체 평균 점수는 2.53±0.86점이었으며 매일 아침을 섭취하는 학생들(2.36±0.87점)이 결식을 하는 학생들에 비하여 부정적으로 자각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부정적 자각증상의 전체 점수는 Kwon et al.(2010)의 연구결과의 평균점수 2.58±0.93점과 비슷하였으며 Sung과 Kwon(2010)의 연구 결과 아침식사를 거르지 않는 학생들의 부정적 자각증상 점수가 아침결식을 하는 학생들에 비하여 낮아 역시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식습관과 성격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Yi와 Chyun(1989)의 연구에서도 아침식사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잘 먹는 학생이 사회성(대인관계, 사교성, 협동심, 친절, 모방성, 관용성)과 우월감(자신감, 자기과시, 성취도)이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 아침을 거르지 않고 식사하는 것은 학생의 정서발달과 성격, 사회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는 규칙적인 아침섭취 식습관 형성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겠다.

        

        
          <Table 4> 
				
          

          
            Positive or negative self-rated mental health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eating breakfast
          
          

        

        
          
            	
            	Frequency of
eating breakfast
            	N
            	Score(M1)±SD)
            	F
          

          
            	Self-rated positive mental health
            	0~2/week
            	54
            	3.41±0.83a
            	18.15***
          

          
            	3~6/week
            	156
            	3.86±0.85b
          

          
            	7/week
            	231
            	4.13±0.81b
          

          
            	Total
            	441
            	3.95±0.86
            	
          

          
            	Self-rated negative mental health
            	0~2/week
            	54
            	2.68±0.75b
            	9.34***
          

          
            	3~6/week
            	156
            	2.72±0.83b
          

          
            	7/week
            	231
            	2.36±0.87a
          

          
            	Total
            	441
            	2.53±0.86
            	
          

        

        
          
            1) 1. Totally disagree 2. Disagree 3. Neutral 4. Agree 5. Totally agree
            Values in a column not sharing the same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Scheffé test.

            ***: p<.001 by One way ANOVA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아침식사 섭취 상황, 학습태도와 학업적 효능감, 정신건강 간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Sung & Kwon, 2010) 아침식사의 결식빈도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없었으나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경우가 전업주부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p<0.05). 또한 생활습관이 좋은 학생들의 아침결식 빈도가 낮았으며(p<0.001)(Sung, 2010) 긍정적인 정신건강 점수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높았다(Sung & Kwon, 2010)(p<0.01). 이와 같이 사회경제적인 특성과 생활습관은 아침식사의 결식여부나 정신건강과 관련성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인 특성 등과 각 변인들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리는데 연관 변수의 통제가 이루어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아침식사의 장점을 알리는 영양교육 자료로서의 활용이 기대되나 일부지역에 국한된 조사 자료이며 조사 대상자도 5학년 한 학년에 국한되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하여야 하고 추후 연령범위를 넓혀 조사할 필요가 있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아침식사 섭취 빈도가 학습태도 및 학업적 효능감, 정신건강에 관한 긍정적·부정정 자각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대전 지역 3곳의 초등학교 5학년생 4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자의 일주일간 아침식사 섭취빈도에 있어 ‘7회’라고 답한 학생은 52.4%에 불과하였으며, ‘3~6회’는 35.4%, ‘0~2회’는 12.2%였다. 아침식사 섭취 빈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온가족이 함께 먹는다’라고 답하였다. 아침식사를 주 0~2회 정도 섭취하는 학생의 40%는 ‘혼자서 먹는다’고 답하였다. 아침 결식이 적은 학생일수록 아침메뉴로 한식을 섭취하였다(p<.001) 조사대상자들이 아침을 먹지 않는 이유로 가장 많았던 것은 ‘늦잠으로 시간이 부족해서’와 ‘입맛이 없어서’였다. 학습태도와 학업적 효능감은 매일 아침식사를 섭취 하는 학생들이 아침을 거르는 학생에 비해 유의적으로 좋았으며(p<.001), 정신건강에 관한 긍정적 자각증상은 일주일에 0~2회 식사하는 학생들이 매일 아침을 섭취하는 학생이나 일주일에 3~6회를 섭취하는 학생들에 비해 덜 긍정적이었으며(p<.001), 부정적 자각증상은 매일 아침을 섭취하는 학생이 식사를 거르는 학생보다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침을 거르지 않고 매일 아침식사를 섭취하고 있는 학생이 학습태도가 좋고 학업적 효능감이 높게 나타나 전반적인 학습수행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높았다. 그리고, 정신건강에 관해 더 긍정적으로 느끼며, 부정적으로는 적게 느껴 스스로를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강한 정신 건강 상태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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